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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 t

Th is stu d y fo cu ses o n th e p o licy  p rio rities fo r train ing  ag ro -h ealin g  exp e rts. Train ing  ag ro -h ealing  exp e rts is an  im -
p o rtant task  that sh o u ld  b o o st lo cal co m m u n ity  in  ru ral areas. In  o rd er to  m ake an  efficien t d ecisio n  m aking , th e
stu d y analyses p rio rity  o f re levan t p o licie s u sin g  the  A H P(A n alytic  H ierarch y P ro cess) m eth o d . A cco rd ing  to  th e re-
sults, R& D  co m es o ut first. H um an Resource D evelop m en t(H R D ), financial su p p ort, an d  th e construction  of leg al sys-
te m  co m es after R& D . In  R& D , q u alificatio n s an d  g u id e lin es fo r p artic ip an ts co m es o u t th e m o st sig n ifican t issu e.
In  th e asp ect o f H R D , it is ve ry im p o rtan t to  d evelo p  an d  u tilize  reg io n al p e rso nn el su ch  as u n em p lo ye d  yo u th  
and retirees from  related fields. As for financial support, funding for educational facilities (i.e . classroom s and farm land
fo r p ractice) is ne ed ed . In  case  o f leg al system , it is d e sirab le  to  in tro d u ce the  re cru itin g  exp e rts syste m  and  q u al-
ificatio n  syste m  ce rtifie d  b y g o vern m e nt.

Ke y w o rd s: Agro-healing, AHP, Hum an Resource Developm ent

1. 서  론

최근 선천적 장애 뿐 아니라 직장, 학교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취약해진 사람들이 농업활

동을 통해 치유를 꾀하는 행위, 즉 치유농업(agro-healing)이 농

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 치유농업이란 단어가 도입되고 그 개념이 정립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 이상미

(2013)는 치유농업을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

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 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치유농업이 ‘건강을 위한 농업

(farming for health)’,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치유농

업(green care farming)’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농
업의 복지력(福祉力)’, ‘복지농장’, ‘원예치료’ 등의 표현을 사

용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모두 ‘치유⋅치료⋅복지를 위한 

농업⋅농촌 자원의 활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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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네덜란드, 독일, 국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치유

농업의 역사가 길어 이미 많은 경험과 사례를 축적하고 있으

며, 치유농업에 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지원정책을 강화하

고 있다. 일본도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중

심으로 한 복지농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유럽 및 일본에서의 

치유농업 도입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

로 인해 다수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압축 경제성장과 과도한 경쟁체제 속에서 심신의 장

애를 얻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학교생활이나 입

시 스트레스, 가정문제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

년들도 적지 않다. 이들이 심신을 회복하여 자기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유농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

가 있다.

치유농업을 ‘심신이 취약한 사람들이 농업활동을 통해 치

유를 꾀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향후 치유농업에 한 수

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한 적절한 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 국민들의 의식 속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

하는 의견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많은 국

민들이 농업⋅농촌이 지니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해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경관 및 문화적 전통 유지’의 가치 항목에 치유(힐

링), 건강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내용으로는 치유의 숲, 도
시민의 심리적 안정, 아토피 치료, 청소년 정서 순화가 있다. 

치유농업의 보급 및 활성화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에게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농촌이 농업을 통해 

심신의 치유를 꾀할 수 있는 장소로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치유농업의 수요증 에 응하여 공급도 적절히 확 되어

야 하지만,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공급 수준은 아직 속도가 느

리고 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이다. 치유농업은 심신이 취약한 

사람들, 어린이, 청소년 등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농학의 지식이나 농사기술에 국한되

지 않고 의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다양한 관련 

역이 함께 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치

유농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가가 절 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경아 & 김경희(2006)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구인을 현

장 타당화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 는데, ‘운  및 관리 능

력’, ‘기획 및 개발 능력’, ‘전문가로서 헌신하려는 능력’, ‘평가 

능력’이 평생교육사 전문성의 4가지 구인인 것을 확인하 다. 

박석돈(2011)은 재활상담사는 재활현장에서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고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재활상담사와 내담

자와의 친 한 관계가 상담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상담자

로서의 재활상담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

활상담사는 장애인의 직업, 취업을 위한 조언, 지도,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직종에 적절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하 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치유농업에서의 전문가도 치유농업 프

로그램 운  및 관리 능력 등을 기르는 것 이외에 따뜻한 사랑

과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업에 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지도자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는 단시간에 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많은 노

력과 시간을 들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치유농업 

전문가’라고 하는 인적자원 개발이 치유농업의 안정적인 정착

과 활성화를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치유농업

의 공급기능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도 ‘치유농업 

전문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정한 조직이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조직 

내에 자원과 능력을 분석함으로써 시작된다(백성준, 강일구, 
류장수, & 윤성, 2005). 자원의 종류에 관해 많은 학자들이 다

양한 분류를 제시하 다. 

표적으로 Barney(1991)는 물적자원(물리적 자원), 재무자

원, 인적자원, 구조자원 등 4가지로 구분하 다. 여기서 인적

자원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훈련, 경험, 판단력, 지식, 통찰력 

등을 말한다.
‘인적자원’의 가치는 한 사람의 배경 혹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와 같은 내적인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역량(competency)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역량이란 단순한 심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

을 할 때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실행능력을 의미

한다. 따라서 ‘업무수행 역량’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쌓은 노

하우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많다. 역량은 추상적 자원이 아

닌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지식의 능력임으로 이의 발견도 중

요하지만 역량의 활용과 관리도 필요하다.

Takeuchi, Lepak, Wang, & Takeuchi (2007)에 의하면 구성원

들의 역량은 조직의 가치를 증 시키며 인적자원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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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통해 인적자원의 가치와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야 한다고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의 하나로서 특정한 분야에 고도

의 기술과 깊은 지식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전문가(experts)’
를 규정하 으며 전문가 양성과 활용⋅관리의 중요성에 한 

연구의 부분은 이들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조직에 미

치는 효과와 성과를 증 시킨다고 제시하고 있다.
장용선, 김민수, 이강민, & 조 환(2014)은 인적자원관리의 

발전은 직원들의 높은 몰입과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역량을 

높여 조직효과성으로 이끌 것이라는 가정 하에, 중소기업에

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여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제시하 다.
김기태 & 조봉순(2008)은 인적자원관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물을 ‘인적자원관리 성과(HRM Outcome)’와 ‘조직성과

(Organizational Outcome)’로 구분하 다. 인적자원관리는 일차

적으로 인적자원관리 성과에 직접 향을 미치고, 이는 최종적

으로 조직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도출하 다. 

이민우(2008)은 조직수준의 고성과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이 개인수준의 종업원의 태도 즉,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서 2013년 강원도농업기

술원에서 치유농업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을 1년간 운 한 바 있고, 충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015년 ｢홍성농업 학｣을 운 하면서 치유농업 과정을 개설

하는 등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

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임시적인 수단에 머무르고 있으

며,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효과적으로 치유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도입⋅적용되어야 하는데, 정책수단은 많고 예

산과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순위가 높은 정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치유농업 전문

가 양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계층분석법(AHP)을 통해 도

출하여 제시하자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치유농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유능한 치유농업 전문가들이 많

이 양성되어 우리나라 치유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에 한 선행연구는 우선 

치유농업의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미국 등에서 그린케

어(Green Care), 케어파밍(Care Farming) 등의 이름으로 치유

농업에 한 전망, 기 효과, 전문조직 구성의 필요성 등을 분

석한 연구가 있었다. 

Hassink & Van Dijk (2006)는 네덜란드의 국립농업인구조

사의 Care Farm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Care Farming분야의 

농장수와 고객수를 분석하 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치유농

업에 한 상당한 전문성과 높은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현

실적인 농업 환경에 적합한 치유농장 경 ⋅관리시스템을 확

립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인 지방분권, 집합적인 비용의 절

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감 증가 등과 같은 경향에 의해Care 
Farming의 전망은 긍정적이고 그 농장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기 된다고 판단하 다.

Hine, Peacock, & Pretty (2008)는 국의 도시농장, 독립적인 

농장, 외부기관 또는 자선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농장과 그곳

에 참여하는 고객을 상으로 Care Farming의 효과에 하여 

조사하 다. 그 결과, Care Farm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농작업을 하는 동안 분

노, 혼란, 우울증, 긴장감과 같은 감정이 줄어든다는 것을 밝

혀내어 Care Farming은 다양한 사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폭넓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판단하 다.

Eweg & Hassink (2009)는 그린케어 농업의 가장 중요한 성

공요소는 고객, 관리재단,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및 농장주

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전문적인 중간조직 기관을 개발하

는 것이라 주장하 다. 그렇게 개발된 조직은 그린케어 농업

을 도입하고자 하는 나라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린케어 농업

은 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에게

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한다고 

하 다.
또한 국내에서는 치유농업에 한 참여의사와 지불의사 

추정, 농촌자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경제활동 수단으로서

의 역할 등 치유농업에 관한 수요와 기 효과를 분석한 연구

가 많았다.

김희동, 박정운, 이석원, & 양성범(2012)에서 직장인을 

상으로 녹색치유농업의 참여의사 및 지불의사를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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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부분이 치유농업 참여에 긍정적이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치유농업에 한 요구가 크다고 나타났으며, 직장

인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녹색치유농업 도입은 수요

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석원(2013)은 선진농업국의 녹색치유농업 사례 및 효과

분석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녹색치유농장 모델 및 실

천 전략 개발에 해 연구하 다. 녹색치유농업의 확  운

을 통한 귀농, 귀촌의 유도로 농촌 활성화가 기 된다고 하

으며,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생성으로 수요

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효과가 기 된다고 하 다.
Qi, 이연숙, & 장재우(2014)는 선진국의 그린 케어 파밍을 분

석한 후 한국의 경우 파밍이 정교하게 들어가 있는 곳은 치매

시설, 요양시설, 병원 등의 실내 공간에 소규모로 특히 원예치

료 분야가 활용되고 있는 정도라고 파악하 다. 또한 치유의 

개념을 넘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연결함으로써 노인 개개인의 

경제활동 수단이 되게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 다.
이와 더불어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및 전문조직 구축의 필

요성에 한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며, 치유농업과 분야는 다르

지만 유사한 개념의 전문가, 지도자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

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2013)은 국외 치유농업 정책 및 전략

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pool을 개발하고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

책 및 전략 역, 내용에 해서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이후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 담당자(222명)을 상으

로 한 설문분석을 통해 조직, 제도, 인력, 교육, 연구개발, 법 

및 예산 부문의 전략과제를 개발하 다. 

치유농업 활성화 전략 중 우리나라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

의 우선순위는 치유농업 전담조직 구축 및 치유시설 확 와 

관련된 조직 차원의 전략이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이 2⋅3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진 등(2016)은 네덜란드의 치유농장 표와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하여 농장의 실질적인 전문 인력에 한 자격 체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치유농업 전문 인력에 한 자격체계인 

MBO(1-4) 과정의 교육훈련 기관(Groenewelle, wellantcollege, 

nordwincollege), BEZINN(네덜란드 치유농업 지역 네트워크)

의 내용을 조사⋅분석하 다. 이어서 국내 치유농업 분야의 

고용 창출 및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체계 방안을 모색하 다.

김남선(2014)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의 리더십유형과 프로

그램 만족도와의 상호관련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마을단위

에서 평생교육을 주도해 나갈 리더의 리더십 유형은 마을주

민의 평생교육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남선 & 안현숙(2016)은 평생교육 발전과 평생교육 참여

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를 양

성하고,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

다. 또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주민을 

이해하고, 마을평생교육운  및 관리기술을 향상시키며, 마을

평생교육에 한 통찰력 및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 다.
이민선 등(2013)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진행과 보완 체

요법을 적용한 치유활동을 실현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가칭 ‘산림치유 지도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림학, 보건의료 및 보완 체요법 관련 전문가 20명을 

상으로 교육과정에 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방법과 평가

방법을 만들었다.
이상문(2016)은 산림치유사 양성교육과정의 실태 및 문제

점을 파악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과정에 지속적인 투

자와 관리감독으로 산림치유지도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하 다.

유나연(2016)은 복지원예사 자격을 취득한 215명을 상으

로 직무 실태 및 직무 요구에 관해 조사한 결과, 향후 보다 양질

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민간자격 국가

공인을 통한 원예치료사의 전문성 확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 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예치료 서비스의 상자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

며 통합치료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 분야와의 연계, 도시

농업, 치유농업, 산림 치유 등 유사 치료서비스와의 협업, 사

회서비스 바우처, 의료보험 적용 등의 제도적 지원책을 정부

에 제안하는 등 관련 분야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고 제안하 다.

선행 사례인 산림치유 지도사를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사, 기술사 자격

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후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

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 치유의 숲 기준으로 

보수는 약 250만원/월이 지급되고 있다. 

2015년 7월 기준, 산림치유 지도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총 

13개소가 있으며, 자격증 발급 현황은 1급 34건, 2급 163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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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총 197건이다. 치유의 숲은 35개소가 조성⋅운  중이며 

2018년까지 모두 완공할 예정이다(산림청 홈페이지).

2008년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도농교류 촉진법’이라고 약칭)이 제정됨으로써 농어촌

체험지도자⋅농어촌마을해설사 등의 교육과정인증제를 도입

하고 있다(박시현, 김용렬, 권인혜, & 류경선; 2012). 자격관리

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맡고 있으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는 인증교육이 남양주시, 순창

군 등에서 진행 중이며 제주관광 학교는 농어촌관광 경 자

과정 수료생에게 농어촌체험지도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원예치료사는 원예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

람을 말한다. 국내에 원예치료와 관련된 자격증은 현재 직접

적인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자격은 없으며, (사)한
국원예치료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인 ‘복지원예사’

가 있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복지원예사 양성과정을 통해

서 약 8,09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 으며, 2000년 5월부터 2015
년 12월까지 자격 취득자는 3,379명이다. 

복지원예사 양성과정 운 에 따른 수료생의 지역별 분포

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양성

교육기관은 제주원예치료복지협회,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등 

전국에 있는 학교의 평생교육원에 22개소가 있다. 

2.2. 계층분석법(AHP)

본 연구에서 이용한 계층분석법(AHP)은 1970년  초반 

Saaty 교수가(Saaty, 1980; Saaty, 1983) 미 국무부의 군비축소 

및 무기통제에 한 의사결정을 능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발하 다. 뒤이어 행정학, 정책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

로 쓰이는 방법으로 다속성, 다목적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가

장 중요한 의사결정 분석기법 중의 하나이다. AHP는 의사결

정을 위해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간의 쌍 비교를 

통해,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 상 적 중요도

를 산출하는 방법이다(최승일, 2011). 즉, 다수의 요인들을 계

층적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의 안을 선정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AHP의 기본 가정은 복잡한 체계를 계층적으로 분해하는 

것인데, 첫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서로 관련

되어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계층화하는 작업이다. 최상위 계층

에는 포괄적인 의사결정의 최종목표가 위치하고, 상위계층에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위계층에 속하는 각 요소의 가중치

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즉, 상위계층의 요소 하에서 각 

하위요소가 다른 하위요소에 비해 어느 정도 우수한지를 나

타내는 수치로 구성된 쌍 비교행렬을 작성하게 된다(이동철, 

2012). 
Zahedi(1986)은 계층분석법(AHP)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제1

단계는 서로 접하게 관련한 계층 요소를 설정하고 구조화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후 데이터 수집, 상 적 비중 추정을 

위한 고유치 설정, 비율 결정 등 이론구조 자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다.

Dyer(1990)은 계층분석법(AHP)은 도출된 순위가 임의적이

라는 점에서 체순위를 결정하는 것에 한 방법론상 결점

을 지적하 으며, 이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다요소 효용 이론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과 AHP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

하 다.

송근원 & 이 (2013)은 계층분석법(AHP)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7개의 척도는 오히려 일관성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개의 

척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AHP일관성 향상을 위한 

척도로 제시하 다.
윤덕찬(2010)은 조직 간의 경쟁력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외부환경요인으로 Porter의 산업

조직론을 중심으로 한 준거틀을 설정, 내부자원요인으로 

Barney의 자원기반이론을 준거틀로 설정하고 AHP분석을 위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분석결과 내부자원을 중심으로 시설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

이 필요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시

설장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 다.

유현실 & 김창 (2011)에서는 선행문헌, 전문가 면담, 진로

상담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로상담전문가 역량에 관한 개념 

모형을 구축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역량 개념 모형의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 다. 이후 이론지식, 직무지식⋅수행, 태도⋅
개인자질을 3개의 역량군으로 구분하고 연구, 전문 교육, 전문

가 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등의 14개의 역량요소, 49개 역량지

표를 구성하여 AHP분석을 실시하 는데, 모든 패널은 진로상

담 직무역량요소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흥기 & 이종원(2013)은 우리나라 민간경호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 전략 이론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의

사결정 방법인 AHP를 활용하여 민간 경호경비 기업의 공공기

관과 차별화된 자원은 무형자원이며 특히 관계자원, 고객정보

자원, 기술자원 등이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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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의 교육 사례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아직 도입 초기단계로서 선진국들

과 큰 차이가 있다. 현 시점에서 치유농업에 한 개념정립, 
국내외 사례분석, 지불의사 추정 등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 상황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일부 학에

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이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체계, 특
히 국내에서 진행 중인 ‘치유농업 지도자 과정’의 운 현황 및 

교육과정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강원도농업기술원(2013)은 2013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치

유농업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 다. 교

육기간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되었으며, 

27회로 나누어 실시하 다. 
교육내용은 농업 기초지식, 체요법의 이론과 적용사례, 

상자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등으로, 총 185시간의 강의와 

실습을 이수하는 과정이었다. 세부적인 교육내용은 농작업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텃밭 채소 재배기법, 수확물의 활용,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검사의 이론과 의사소통 기법(돌봄

의 기술), 리더십 및 티칭기법 등 매우 실질적인 과정들로 편

성되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직접 치유농장을 운 하고 있거나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및 일반인이었다. 과정종료 

후 수료자들은 2014년 ‘한국 치유농업 지도자 협동조합’을 설

립하 으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그밖에도 충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5년 ‘치유형 

농업체험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적 관점에

서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나사렛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치유농장 스텝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4박 5일간 운

하 다.

또한 2016년에 충남 태안군 및 전북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에서 치유농업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태안에서는 농촌체험

의 휴양기능과 체험학습의 정서적 효과를 극 화하는데 초점

이 맞추어졌으며, 고창에서는 약용작물, 원예치료, 치유음식, 

체험지도사 양성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향후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적인 장기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현 시점에서 설사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하 다고 해도, 공식

적인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제 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조속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적자원의 중요성,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의 필

요성, 계층분석법(AHP)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배경을 파악하 다. 또한 강원도농업기술원의 치유농업 지도

자 과정과 홍성군, 태안군, 고창군의 치유농업 교육⋅양성과

정 운  사례를 통해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현황을 살

펴보았다. 

이를 토 로 구성원의 역량과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구

축이 조직의 성과 향상 및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친

다는 것과 치유농업과 유사한 분야의 산림치유 지도사, 원예

치료사 등에 한 실태파악, 양성과정 등을 확인하 다. 
이후 단순성과 명확성, 적용의 간편성과 범용성이라는 특

징으로 여러 의사결정분야에서 널리 응용되어 온 계층분석법

(AHP)을 이용하여(서윤정, 박정운, 한상연, 황 용, & 양정현, 
2013)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

는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Satty 교수가 개발한 계층분석법(AHP)을 이

용하여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의 정책 우선순위 요인들에 

한 중요도를 파악하 다. 김용렬, 김태곤, & 허주녕(2014)의 

연구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 AHP 계층 구조의 교육 및 컨설팅, 

연구개발, 금융지원을 수단으로 설정한 것과 치유농업 전략 

수집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연구(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13)
에서 조직⋅제도⋅인력⋅연구개발⋅법⋅예산 전략을 설정한 

것에 근거하여 요인을 구성하 다.

또한 이경아 & 김경희(2006)가 연구한 평생교육사의 4가지 

전문성 구인요인 ‘운  및 관리 능력’, ‘기획 및 개발 능력’, ‘전

문가로서 헌신하려는 능력’, ‘평가 능력’과 진로상담전문가 역

량에 해 AHP분석을 실시한 연구(유현실 & 김창 , 2011), 
산림치유 지도사 양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이민선 등, 2013)를 

참고하 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치유농업 연구자, 강원도농업기술원 치

유농업 지도자과정 수료자와 실무자, 농촌교육농장 운 자, 

원예치료사, 한림성심 학교 산림치유 지도사 과정 수료자와 

실무자의 의견과 조언을 토 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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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주요 내용

인적자원 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경영
개선 컨설팅 지원, 지역 인재발굴을 위한 지원

연구개발
치유농업 보급과 정착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치유농업 참여자에 한 맞
춤형 적용기준 설정 및 프로그램 개발

재정지원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신축과 개⋅보수 
및 부설 실습장 마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금 
지원

법⋅제도 구축
치유농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및 관련 법 제정, 
국가공인자격 제도 및 전문가 채용제도 설정

<표 1> 1계층 상위요인의 세부내용

평가내용 주요내용

인적자원
개발

농장주 및 
지역리더연계

치유농업에 참여하는 농장주, 지역리더 연계체계 
구축

경영개선 
컨설팅 교육

치유농업 관련 시설, 농가의 경영개선 컨설팅 지도

지역 인재개발 
지원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은퇴자 포함)를 활용한 
치유농업 전문가 발굴을 위한 지원

연구개발

산학연 
협력지원

정부, 연구기관, 학이 협력하여 교육과 서비스
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연계

상자 
적용기준 설정

치유농업 참여자에 맞는 적절한 신체활동 기준
(농작업), 참여자 연령을 고려한 치유농업 소재
(작물, 프로그램) 설정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치유농업 전문가 자격취득에 관한 교육콘텐츠(교
재⋅동영상) 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농장 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업 참여자에 맞춘 다양한 농장 프로그램 
개발

효과검증 연구
치유농업의 임상 및 심리, 신체, 사회적 변화 효
과 검증

재정지원

교육자금 지원 수강료, 교재비, 실습비, 선진지 견학비 등 지원

운영자금 지원
교육기관 및 실습농장 운영자금, 처우개선 자금 
지원

교육시설 자금 
지원

교육기관 신축 및 실습농장, 위탁농장 개⋅보수 
자금 지원

법⋅제도
구축

추진체계 구축
관(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도 기술원) 및 민(복지시
설, 원예치료센터)과의 상호연결 추진체계 구축

관련 지원법 
제정

치유농업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법,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법, 치유농
업 인증 법적 규정 설정

국가공인자격 
제도

치유농업 지도자 교육과정이 정식적으로 국가인
증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구축

전문가 
채용제도

교육인증농장, 치유농업 인증농가에 치유농업 전
문가를 일정 부분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등 법적, 
제도적 지원

<표 2> 2계층 하위요인의 세부내용

<그림 1> 계층구조 유형도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2단계의 계층구조를 설정하 다. 1계층의 

상위요인으로는 인적자원 개발, 연구개발, 재정지원, 법⋅제

도 구축의 4개를 설정하 으며, 2계층의 하위요인으로는 인적

자원 개발 3개, 연구개발 5개, 재정지원 3개, 법⋅제도 구축 

4개, 합계 15개를 설정하 다. 

<표 1>은 1계층인 상위요인 4개 항목에 한 세부내용을 나

타낸 것이다. 인적자원 개발에는 치유농업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인재개발 및 경 개선 컨설팅 지원, 
지역 인재발굴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며, 연구개발에는 치유

농업의 보급과 정착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치유농업 참여자에 한 맞춤형 

적용기준 설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재정지원에는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

관 신축과 개⋅보수 및 부설 실습장 마련, 교육과정 운 에 

필요한 각종 자금 지원이 포함되고, 법⋅제도 구축에는 치유

농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및 관련 법 제정, 국가공



426 홍지영⋅이병오

ⓒ 2016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계층 2계층

내용 가중치 순위 내용 가중치 순위

인적자원 
개발

0.248 2

농장주 및 지역리더 연계 0.228 3

경영개선 컨설팅 교육 0.341 2

지역 인재개발 지원 0.431 1

연구개발 0.340 1

산학연 협력지원 0.186 3

상자 적용기준 설정 0.277 1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0.154 5

농장 프로그램 개발 0.175 4

효과검증 연구 0.208 2

재정지원 0.219 3

교육자금 지원 0.304 3

운영자금 지원 0.322 2

교육시설 자금 지원 0.374 1

법⋅제도 
구축

0.193 4

추진체계 구축 0.233 3

관련 지원법 제정 0.165 4

국가공인자격 제도 0.280 2

전문가 채용제도 0.323 1

주: 1계층 CI=0.013, CR=0.014, 2계층 인적자원개발 CI=0.008, CR=0.007,
연구개발 CI=0.008, CR=0.013, 재정지원 CI=0.001, CR=0.001, 법⋅제도
구축 CI=0.002, CR=0.002.

<표 4> AHP 분석결과

변수 구분 비율(%) 변수 구분 비율(%)

성별

남 72.7

근무
년수

5년 미만 18.2

5~9년 27.3

여 27.3 10~14년 31.8

연령

20 4.6 15~19년 18.2

30 22.7 20년 이상 4.5

40 31.8

전공

농학 18.2

50 31.8 경영⋅경제 36.4

60 9.1 교육학 4.5

학력

고졸 4.6 복지학 13.6

전문  졸 0 산림학 9.1

학 졸 31.8
공학⋅조경 18.2

학원 졸 63.6

<표 3> 조사대상 전문가 그룹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자격 제도 및 전문가 채용제도 설정 등이 포함되었다.
<표 2>는 2계층인 하위요인 15개의 세부내용을 나타낸 것이

다. ‘인적자원 개발’은 농장주 및 지역리더 연계, 경 개선 컨설

팅 교육, 지역 인재개발 지원으로 구성되었고, ‘연구개발’은 산

학연 협력지원, 참여자 적용기준 설정, 교육 콘텐츠개발 지원, 

농장 프로그램 개발, 효과검증 연구로 구성되었다. 또한 ‘재정

지원’은 교육자금 지원, 운 자금 지원, 교육시설 자금 지원으

로 구성되었으며, ‘법⋅제도 구축’은 추진체계 구축, 관련 지원

법 제정, 국가공인자격 제도, 전문가 채용제도로 구성되었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는 2015년 9월부터 10월, 한 달 동안 치유농업과 

관련성이 있는 각계 전문가 24명을 상으로 E-mail과 우편을 

통해 실시하 으며, 그 중 유효 응답지 22부를 Excel 2010 프로

그램에 적용하여 분석하 다. 
조사 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학

원 졸업자가 63.6%이며, 경 ⋅경제, 농학(원예 포함), 공학⋅
조경, 복지, 산림, 교육학 전공에 근무년수 5년 이상(82%)의 

연구자, 관련 공무원, 농장주, 교사 등이 많았다.

4.2. 분석결과

<표 4>는 AHP 분석결과이며 1계층과 2계층의 가중치 종합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one(1986)은 CI와 CR값이 모두 0.15이
하일 경우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 으며, Satty(2001)는 CR값

이 0.1이하(10% 이내)에 들 경우 해당 쌍 비교 행렬은 가중값

(판단)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 다. 일관성 검증 결과 일관

성지수(CI)와 일관성비율(CR) 모두 0.1이하로 나타나 일관성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계층의 상위요인 중에서는 ‘연구개발’의 가중치가 0.340으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인적자원 개발’ 0.248, ‘재정

지원’ 0.219, ‘법⋅제도 구축’ 0.193의 순이었다. 즉,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 할 정책이 연구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산학연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자에 맞는 기준이나 프로그램이 설정되고 전

문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유농업 전문

가가 될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재정지원이나 법⋅제도 정비도 중

요하지만, 치유농업의 초기단계에서는 그에 앞서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 개발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2계층 하위요인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한

다. ‘연구개발’에서는 ‘ 상자 적용기준 설정’이 0.277로 가장 

크고, 다음이 ‘효과검증 연구’ 0.208이었다. 

이어서 ‘산학연 협력지원’ (0.186), ‘농장 프로그램 개

발’(0.175),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0.154)이 뒤를 이었다. 치유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427

www.extension.or.kr (학회홈페이지)
ⓒ 2016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ww.jaecd.org (저널홈페이지)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개발’ 정
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심신의 장애를 

가진 치유농업 참여자( 상자)들의 장애정도를 고려한 농작

업 기준 및 프로그램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리고 이러한 치유활동이 참여자들의 신체 및 심리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형태로 검증이 이

루어지고, 그 결과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피드백 되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에서는 ‘지역 인재개발 지원’이 0.431로 가

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이 ‘경 개선 컨설팅 교육’ 0.341, ‘농장

주 및 지역리더 연계’ 0.228 순이었다. 치유농업 전문가로서 

해당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여 활용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

이다. 지역실정을 잘 알고, 출퇴근이 용이하며, 장기근속 가능

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고령화⋅과소화된 농촌에

서 젊고 유능한 지역 인재를 발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

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은퇴자나 귀농⋅귀촌인 

중에서도 적합한 소양의 인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치유농장에서 치유농업의 결과로 심신의 장애

가 호전된 참여자를 치유농업 지도자로 육성한다면 효과도 

클뿐더러, 가장 적합한 지역 인재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경험

이 다른 참여자(장애인)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저렇게 지도자가 

되고 취업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 그들의 롤 모델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에서는 ‘교육시설 자금 지원’이 0.374로 가장 크

게 나타났으며, ‘운 자금 지원’(0.322)과 ‘교육자금 지

원’(0.304)이 그 뒤를 이었다. 초기단계에서는 우선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장애

인들이 효율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농장이나 위탁농

장도 구축되어야 한다. 

‘법⋅제도 구축’에서는 ‘전문가 채용제도’가 0.323으로 가장 

중요도가 높게 도출되었으며, 다음이 ‘국가공인자격 제도’ 0.280

이었다. ‘추진체계 구축’(0.233)과 ‘관련 지원법 제정’(0.165)이 

그 뒤를 이었다. 치유농업 전문가들을 양성하면 당연히 그들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

공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관련법에 명시하여 

예를 들면, 농촌교육농장과 치유농업 인증농가에 치유농업 전

문가를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는 치유농업 전문가들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국가공인자격 제

도를 획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농촌교육농장의 경우, 치유농업 전문가를 적

극 활용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14조(농어촌

체험교육의 활성화), 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에 따라 지원

근거만 마련되어 있다. 
이는 농촌교육농장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과 농촌교

육농장 품질인증 이외에 다른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는 것

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집행력 있는 법⋅제도의 구축이 필

요하다. 

5. 결  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을 통해 선천

적⋅후천적으로 심신이 취약한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 있

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치유농업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시작단계인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인 치

유농업 전문가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계층분

석법(AHP)을 이용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 다.
이를 위해 산림치유 지도사, 원예치료사, 마을평생교육지도

사 등의 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 진행 현황을 함께 검토함

으로써 치유농업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책

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도출하 다. 

기존의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

구에서 심화되어 전문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며 구체적

으로 어떠한 요인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지 분석하고

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AHP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는 2단계로 설정되었는데, 1계층

의 상위요인으로는 인적자원 개발, 연구개발, 재정지원, 법⋅
제도 구축의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계층의 하위요인에는 

각각 인적자원 개발에 3개, 연구개발에 5개, 재정지원에 3개, 
법⋅제도 구축에 4개, 합계 15개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는 2015년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 22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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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계층에서는 연구개발의 정책적 중

요도(가중치 0.34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인적자

원 개발(0.248), 재정지원(0.219), 법⋅제도 구축(0.193) 순이었다. 

이는 현 단계에서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

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연구개발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2계층의 연구개발에서는 상자 적용기준 설정(0.277)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효과검증 연구(0.208)이었

다. 이는 먼저 산학연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장애

정도나 교육레벨에 맞는 농작업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치유활동이 참여자들의 신체 및 심리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형태로 검증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반 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인적자원개발에서는 지역 인재개발 지원(0.431)이 가장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과소화 된 농촌의 현실을 고려

할 때, 지역에 있는 은퇴자나 귀농⋅귀촌인 중에서 적합한 소양

과 경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 내에 있는 치유농장 경 주 및 관리자, 관련 직무에 종사

하는 행정담당자, 농협⋅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지원에서는 교육시설 자금 지원(0.374)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다. 초기단계에서는 우선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참여자들이 효율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실습농장이나 위탁농장이 구축되어야 한다. 
법⋅제도 구축에서는 전문가 채용제도(0.323)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국가공인자격 제도(0.280)이었

다.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을 추진할 경

우, 국가에서 교육양성기관을 지정할 것, 자격 이수를 위해 일

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전문성을 높일 것, 자격증 취득 후 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지자체별로 정비할 것 등의 내용

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법⋅제도 구축은 이에 상응하는 예산적인 사항, 연구

개발에 한 부분, 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노력 등 상호간 충분

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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